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어려운 시기에 
Google for Education으로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
개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부설학교 4개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국립 여자 
중학교로 교직원 50명과 전교생 400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습에 대한 즐거움은 물론,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협업 능력과 인성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배경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전부터 학교의 일부 교사들은 수업에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는 
교사들이 이 툴을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2020년 팬데믹부터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학교 차원에서 확장 및 도입했습니다. 

학교는 합리적인 가격, 사용하기 쉬운 기능, 생산성 
툴을 제공하는 Chromebook을 채택했으며, 
교육부로부터 243대의 Chromebook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1, 2 학년 학생들에게  
Chromebook을 각각 1대 씩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학교는 앞으로 교내의 모든 학생, 교사 및 직원들이 
Chromebook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Chromebook은 Chrome 
Education Upgrade를 통해 관리되며, IT 관리자는 
최신 보안 설정 및 관리 기능을 통해 도입 및 사용, 
지속적인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 
● All latest client feedback from the 

copy sheet has been addressed.  
● Photos to be confirmed by client in 

V1 before colour grading.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workspace-for-education/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chromebooks/
https://www.youtube.com/watch?v=ppKCy8gR0jY
https://www.youtube.com/watch?v=ppKCy8gR0jY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6tFA0P6ex6fdpIMEEUk8LhfagLNU8ft5oGtQ74aOos/edit?usp=sharing


도전 과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며 학생 및 체험 
중심의 교육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야 했고,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해야 했습니다.

김연주 정보부장 겸 수학 교사는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학교가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팬데믹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학교를 넘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독립적이고 협업 중심의 학습을 제공은 물론, 
비대면 수업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해결 방안
학교는 Google for Education을 도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연결시키며, 무엇보다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

처음에 교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더해져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김연주 
정보부장은 교사들을 위한 Google Meet 워크숍을 
진행하며 Google for Education의 다양한 앱 및 기능 
사용법을 실시간으로 시연했습니다. 더 나아가 IT 및 
정보 부서를 위한 웹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가이드나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또한 서버 용량 걱정 없이 Google Cloud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온 오프라인에서도 자료를 쉽게 
액세스하는 등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이 
제공하는 장점들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점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는 교사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교사 한 명이 회의록이나 자료를 
업로드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파일을 여러 버전으로 
저장하고 다른 교사들에게 일일이 파일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오히려 Google Doc에서  
실시간으로 공동작업을 하며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meet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google-cloud/


교사들은 Google Drive를 통해 보다 쉽게 파일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호환성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문서를 액세스하며 이동 중에도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 발견하는 학습의 즐거움

팬데믹으로 인한 물리적 제한과 비대면 수업은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생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및 교칙에 따라 학생들은 개인 기기를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는 Chromebook은 비대면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올인원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김연주 정보부장 겸 교사는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에는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없다”며, 
“Chromebook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손쉬운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며, 경험을 확장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Google Meet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수업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교사들은 Google 클래스룸을 사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합니다. 김연주 교사는 
Google 클래스룸이 좋은 이유를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쉽게 볼 수 있고,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춰진 객관적인 평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며, “수업은 물론, 방과 후에도 학생에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문화 형성
학생들은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으로 
좋아하는 수업에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칠판에 낙서를 하며 놀듯, 이제는 Google 
Jamboard를  칠판 삼아 친구들과 낙서하며 놉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퇴임하는 교사를 위해 롤링페이퍼를 
쓰는 등 Google Jamboard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Google for Education으로 학습 
경험을 넓힐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습에 기술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더욱더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Google for Education과 
Chromebook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 
자신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미래 학교의 바탕이 
되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

김연주,

정보부장 겸 수학 교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classroom/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jamboard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jam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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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확실성의 시대에 Google for Education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중학교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학교는 2021년 11월부터 대면 수업이 재개되며 Google for 
Education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정보부장 겸 
교사는 “학교는 아직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Google for Education을 활용하여 
학교의 가능성을 키우는지 edu.google.com/new-school 에서 
더 알아보세요.

학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 성향, 역량을 잘 키워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 교육에 기술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은  각자의 색깔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 자신만의  방식으로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통적인  학교의 틀을 넘어 배움이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김연주,

정보부장 겸 수학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